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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보 위원장은 국민신문고의 
발전 방향을 소개하면서 
“한국의 국민신문고는 
국민고충의 발생 원인을 
해소하고 예방하면서 정부와 
국민 간 온라인 소통공간을 
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” 
이라고 말했다

International 
Ombudsman 
Institut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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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표 옴부즈만은 어디일까?

나의 고충민원은 어떻게 처리될까?

국민의 목소리, 어떻게 들을까?

고충처리를 위한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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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 처리 시스템의 시작 공익신고 시스템의 오늘

정직한 목소리를 지키는 공익신고자 보호

step 1

5대 분야 17,639건

180개 법률

3억 5천여만 원

2천만 원

279개 법률

step 2

step 3
추가되는 신고분야 사례

공익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공익신고 대상 기관

신고서 기재 사항(법 제8조 제1항)

신고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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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지난 9월에 열린 이동신문고를 통해 상담을 받았습니다. 저는 대리운전 일을 하

다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가 좋지 않습니다. 사실 그 전부터 디스크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. 8

년 전에 제일 심한 디스크를 수술했는데 그 이후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. 그래서 사회복지

사가 현장방문을 왔을 때도 기척을 내기 힘들었습니다. 하루에 걷는 양이 마당 몇 걸음 걷는 

것이 전부거든요. 부산에 있는 남동생이 2~3년 전까지만 해도 지원을 해줬는데, 이제는 동생

도 형편이 어려워져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. 그나마 동네 분들이 쌀과 반

찬을 가져다 주셔서 겨우겨우 지내고 있었지요. 

치료와 재활을 꾸준히 해야 하지만, 형편이 어려운 처지라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. 병원비 

부담이 커서 다른 진료를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몇 년째 눕지도, 앉지도 못하는 자세

로 지내고 있습니다. 긴급지원제도로 3개월 동안 지원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

상황입니다.

지난 9월에 함양에서 이동신문고가 열렸습니다. 이런 제 사정을 알고 권익위에서 기초생활수

급자 등록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근로능력상실진단서

를 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. 그러려면 우선 MRI를 찍어야 하는데, 수입이 전무한 저에겐 몇 

십 만 원 가량하는 MRI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때 권익위에서 검사 비용을 지원해

준 덕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이제는 혼자 힘으로도 설 수 있는 용기

를 얻었습니다. 저에게 희망을 선물해준 권익위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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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
Transparency 
International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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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~ 광명간 고속도로가 매송고색로 마을을 지나는 공사구간에서 
소음과 분진 차단을 위한 방음벽을 설치할 때 주민과 공사 관계 기관인 
서울지방국토관리청, 사업시행자인 수도권서부고속도로㈜의 갈등이 불거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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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조정으로 수원~광명 
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
차량 소음과 분진 등이 
최소화됨으로써, 주민의 
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수 
있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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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위는 이동신문고의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
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,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
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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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Case Case Case

Solution

Solution

Solution Solu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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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발전은 먹고 사는 문제를 
넘어섭니다. 여기에는 국가의 
품격, 신뢰, 안전·청렴 등이 
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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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부패 청렴 문제를 고민하면서 
느낀 건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
겁니다. 아무리 우수한 제도와 
시스템을 갖춰도 사람이 
딴마음을 먹으면 안 되니까요.



40 41



42 43

Information InformationInformation Information

BOOK MUSICAL EXHIBITION FESTIV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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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CRC News 2015. 09+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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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 자 의 한 마 디

독자
독 자 의 
크 게

작은 소리도 
듣겠습니다퀴즈


